소감문
배요한
안녕하세요. 이번에 좋은 캠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캠프에 잘 참여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가치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모든 내용이 좋았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, 더 발전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게 제안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나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

1. 전반적인 일정
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. 조별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에는 저녁 2시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에는 미리 조를 정해서 사전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거나 버스에서 미리 아이디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서로 더 친해질 수 있고 시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 입니다. 

[bookmark: _GoBack]2. 교육 프로그램
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의는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강의 였습니다. 짧은 내용이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삶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. 소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 입니다. 특히 북한 생활을 경험했던 친구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고 그 시기를 경험 했던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먼저 공유해줬다면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

3. 프로젝트
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기획해보는 것은 좋은 생각 입니다.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동안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. 다음 캠프에서는 여유 있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
